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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송

신문역사박물관

미디어교육체험

조선일보 

뉴지엄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방일영

문화재단

조선아이에스

전단지  
광고 대행

온라인·모바일 등
광고 사업

조선미디어는 신문, 방송, 
온라인, 출판 등  
미디어 전 영역에서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연결지성센터

이코노미조선

조선

에듀케이션

 

캠프 및 유학사업

아동도서 등 출판사업

디지틀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조선일보사

헬스조선
의료건강포털

비타북스(출판)

엠트리(mtree.kr)

조선

뉴스프레스

조선앤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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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창간 소년조선일보 창간 주간조선 창간 조선일보 발행 부수 1위 등극

월간조선 창간

여성조선 창간

스포츠조선 창간

디지틀조선일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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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매거진 설립

조선에듀케이션 설립

헬스조선 설립

조선일보 창간 90주년

조선경제아이 출범

텍스토어 출범 TV조선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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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창간된 조선일보가 100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선일보를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독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조선일보는 

대(代)를 이어 신문을 봐주시는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커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신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송, 뉴미디어, 출판 등 다양한 영역의 계열사와 오디언스를 

가진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온라인 공간에선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정보와 

헛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미디어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독자의 사랑과 성원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노력의 기본은 

정확하고 공정한 진실 보도,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 시시비비를 가리는 명쾌한 주장 등 조선일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미디어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저널리즘’입니다. 다른 매체에선 볼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우리의 긍지와 조선일보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독자의 신뢰감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조선미디어 그룹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미디어는 다양한 매체가 벽을 허물고 하나로 합쳐지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한 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선보이는 ‘크로스 미디어’를 기획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뉴스를 

제공하는 ‘조선일보 뉴스앱’과 경제ㆍ경영 분야의 실시간 속보와 고품질 정보를 신속하고 풍성하게 전달하는 

‘조선비즈닷컴’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종이 신문과 꼭 같은 형태로 뉴스를 볼 수 있는 스마트 

페이퍼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이 첫 방송 전파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삼각 축으로 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창간 이래 늘 독자와 함께, 독자의 편에서 신문을 만들어왔습니다. 조선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오디언스의 의견과 비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독자의 사랑과 신뢰를 먹고 크는 언론의 영향력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만 쓰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다가오는 100주년에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가장 많은 오디언스를 가진 종합 미디어 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선일보 사장 

독자에게 
드리는 글

04·05

최고의 콘텐츠로 
독자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문 구독률·열독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과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CEO,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도자 등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신문은 단연 조선일보입니다. 이제 신문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1000만 오디언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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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보 쇼핑 활용 비율 조사
자료 | 2015.10 HRC 미디어인덱스

CEO가 뽑은 ‘명품 종합 일간지’
자료 | 월간현대경영, 2015.2

광고주목도 조사
자료 | 2015.10 HRC 미디어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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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전문가 등 여론주도층이 가장 즐겨보는 매체

광고 효과가 가장 좋은 매체 

언론사 사이트 월평균 순방문자 수  	 자료 | 닐슨코리안클릭, 2011

C사 1541만6360명

B사 1709만2984명

A사 1735만6709명

디지털 매체 서비스에서도 

변함없는 1위

신문 발행 부수  	 자료 | 한국ABC협회, 2015년 6월

A사 105만6946부

B사 91만6546부

C사 72만5701부

D사 50만5263부

온국민이 가장 즐겨보는 신문

조선일보는 매일  170여만부의 

신문을 발행합니다

 조선일보 1750만3685명 조선일보 167만3049부



조선일보는 심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에서 재테크, 교육, 건강,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막강한 교육 콘텐츠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및 육아 

정보,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부법 등 

실용적인 내용을 풍성하게 다룹니다.  

조선일보의 교육 정보만 꼼꼼히 챙겨도  

교육과 공부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바르고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

최신 경제·경영 트렌드에서 

재테크 노하우까지 ‘조선경제’에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가 

살아 숨 쉽니다.

Why? 화제의 인물 인터뷰, 사건의 뒷이야기 등 

주말의 읽는 재미가 커집니다.

Weekly BIZ 최초의 프리미엄 주말 경제 섹션. 

기업과 개인의 성공 전략 및 세계 경제 전반에 관한 

고급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부터 체험 학습, 특목고 진학, 

대학입학, 유학 등 전 학령에 걸친  

알찬 교육 정보가 담겼습니다.

영상에만 익숙하고 탈문자화되고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 조선일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파격적 지면을 개설했습니다.  

‘포켓몬한자왕’ ‘둘리과학여행’ ‘어린이 

영어명작동화’는 기본, 

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꾸며집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Health’, 풍요로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Magazine +2’, 재테크 지식을 

높여주는 ‘M’, 쇼핑 및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다루는 ‘W’ 등 요일마다 다양한 

감각을 두드리는 섹션이 찾아갑니다.

품질

08·09
조선일보 속의 
경제 신문, 조선경제

고품격 土日 섹션

요일마다 다른  
다양한 섹션

신문은 선생님

교육 섹션



대한민국의 희망찬 아침을 여는 조선일보는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미술기자, 논설위원 등 각 분야 최고의 맨파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구성원은 개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최고의 종합일간지로 인정받는 

조선일보 뒤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핵심 인재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의 탁월한 역량은 이제 지면을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가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하루 방문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조선일보 중견 기자들의 필력과 노하우가 전달되는 ‘저널리즘 아카데미’ 강좌에는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최고 인재가 
최고 지면을 만듭니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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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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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독자 사랑은 특별합니다. 조선일보 독자만을 위한 서비스.

포털 사이트 조선멤버스는 유아에서 초등학생, 중고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를 엽니다.

독자들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독자를 위한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
조선멤버스

조선멤버스 members.chosun.com
자기 계발과 자녀 교육용 콘텐츠에서 문화 행사 초대 이벤트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서비스가 가득합니다.

초등학생용 영어·한자 학습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코너를 통해 캐릭터와 

만화 이야기 형식의  영어와 한자를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신문은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선일보 지면에 

소개되는 신문은 선생님 기사를 비롯한 PDF 

서비스를 독자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호텔 숙박 및 식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 증정, 전시, 공연, 강연회 초청 등 

매월 독자를 상대로 20건 이상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독자를 위해서는 신문 무료 

구독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독자서비스

사이버포인트를 지급하여 유료 서비스인 

조선일보 PDF, 인물 정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구독료 

납부/변경, 이사 신청 등 독자 전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일제의 국권 강제 침탈 후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만든 최초의 민

간지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 되찾기와 

민족 계몽에, 광복 이후에는 국가 기틀 확립과 발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양성 극대화로 원칙이 무너지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

기에도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소통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조

선일보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시(社是)

조선일보의 사시는 일제 강점기인 1933년 4월에 당시 사장이었던 독립운

동가 조만식 선생과 방응모 선생의 주도로 탄생되었습니다. 이 사시는 이

후,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조선일보의 흔들림 없는 이념과 지향점이 되

고 있습니다.

정의옹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옹호

문화건설 	민족 문화 발굴과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

산업발전 	경제 기틀 마련과 산업 발전에 기여

불편부당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가치를 지향하고 외부 압력으

로부터 독립성을 유지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신문

1963. 	 3. 	17 	 군사 정부의 사설 사전 검열에 항거, 		

			   사설 없는 신문 12일간 발행

1964. 	 6. 	25 	 한국전쟁 발발 14주년을 맞아 			 

			   ‘납북인사송환 1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1964. 	 8. 	31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들, 정부의 언론법 		

			   반대 4개 신문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본보 발행인에 대한 압력을 중지하라’는 		

			   결의문 채택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최대의 민족 계몽운동인 ‘문자보급운동’을 벌이

며 발행한 한글원본 등 한글교재 3종이 2011년에 문화재로 등록되었습

니다. 언론사 소장 역사 자료가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처음입니다.

본사 ‘문자보급운동’ 교재가 
문화재로 등록됨

1971. 	 4. 	17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들, 정부의 부당한 		

			   언론 간섭에 항의, ‘언론자유선언문’ 채택

정의 옹호와  
산업 발전 기여의 역사

1927.	  2. 	15	� 항일 단체 ‘신간회’ 결성을 주도하며 			

6개 악법 철폐 운동 전개 

1929. 	 3. 	22 	 ‘문자보급운동’과 ‘생활개신운동’ 전개

1935. 	12. 	21 	일제의 한글 교육 폐지 움직임에 저항, 		

			   한글 교재 10만 부 전국 배포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식민통치에 맞서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네 차례의 정간과 신문사 최고치인 

471건의 기사를 압수당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숱한 어려움에도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며 100년 역사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성장한 신문

197019601950194019301920.3.5 1980 1990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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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맞서 민족을 대변한 
정간·압수·복간의 역사

1920. 	 3.	 5	 조선일보 창간

	 4. 	28 	 영친왕과 日 왕족 方子의 강압적 			 

			   결혼을 비판하는 기사로 창간 4호 만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첫 압수 

	 8. 	27 	 일본 경찰의 잔인한 탄압을 비난한 논설 		

			   ‘자연의 화(自然의 化)’로 민간지로서는 		

			   첫 정간(1차)

	 9. 	 5 	 정간이 풀린지 3일 만에 ‘愚劣(우열)한 		

			   총독부 당국자는 何故(하고)로 우리 日報를 		

			   정간시켰나뇨’라는 논설을 게재, 			 

			   무기 정간(2차)

1925. 	 9. 	 8 	 사설 ‘조선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가 		

			   일제의 조선 통치에 대한 불평 불만을 		

			   부채질했다는 이유로 무기 정간(3차) 

1928. 	 1.	 25 	 일제의 가혹한 수형 제도를 비판한 사설 		

			   ‘保釋遲延(보석지연)의 희생’으로 인해 

			   안재홍 발행인 겸 주필과 백관수 편집인 구속

	 5.	  9 	� 일본군의 산둥 반도 출병을 비난한 			 

‘제남사건의 벽상관’으로 133일간 정간(4차). 		

안재홍 주필 재수감

1936. 	 3.	 25 	 한일 학생 간의 교육 기회 	

			   차별을 비판한 사설

			   ‘교육 조선의 비극’ 		

			   게재로 교육 필화 수난

1940. 	 8. 	10	 일제에 의해 지령 6923호로 폐간. 			 

			   창간 후 20년 5개월 5일 동안 정간 4회, 		

			   471건의 기사 압수

1945. 	11. 	23 	해방을 맞아 폐간 5년 3개월 만에 복간

1945. 	12.	 27 	사설 ‘신탁통치설을 배격함’을 		

			   게재하는 등 민족 진영의 반탁운동 선도

창간

1992. 	 6. 	19 	� 환경보호운동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 시작

1993. 	 3. 	20 	 국내 언론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 도입

1994. 	 6. 	 3 	 UN환경상 수상

1995. 	 3.	 5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캠페인으로 IT혁명 주도

1996. 	 3. 	 18  	키드넷 운동

2011. 	 8. 	 2 	�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자본주의 4.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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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
학예부장 

재임 | 1930 ~ 1940

일제 강점기에 민간지 
첫 기자 시험을 통해 
입사한 공채 1기 기자.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바다와 나비’, ‘기상도’ 
등을 썼다.

한용운
시인·소설가 

재임 | 1935 ~ 1940

조선일보에 소설 
‘흑풍’, ‘박명’ 연재. 
‘삼국지’를 번역해 
1940년 8월 폐간 때까지 
실었다.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붓이 꺾여 모든 일이 
끝나니”라며 시로 
분노를 나타냈다.

염상섭
학예부장·편집국장  

재임 | 1921 ~ 1931

일제 강점기 리얼리즘 
문학의 걸작
‘삼대(三代)’를 연재했다. 
조선일보의 소설은 혼자 
도맡아 썼다는 평가를 
들었다.

심훈
영화담당 기자·소설가 

재임 | 1928 ~ 1931

조선일보 영화담당 기자. 
‘상록수’의 작가이자 
‘그날이 오면’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으며 영화 
‘먼동이 틀 때’를 감독했다.

1924
이상재
제4대 발행인  

재임 | 1924. 9. 13 ~ 1927. 3. 25

“밥 한 끼 못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은 하루도  
쉬어선 안 된다”

1931
안재홍
제6대 발행인  

재임 | 1931. 7. 25 ~ 1932. 4. 22

“조선 민중은 감상적인 
슬픔에만 머무르지 말고,  
깨어서 결심할 바를 알고,  
결심하여 지속할 바를  
지켜 나가야 한다”

1932
조만식
제8대 발행인  

재임 | 1932. 6. 15 ~ 1933. 7. 18

“국산품을 쓰고 기술을 
혁신해야 외침(外侵)을  
막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지역 감정이 일어날 테니  
고향을 묻지 말자”

1933
방응모
제9~11대 발행인 

재임 | 1933. 7. 19 ~ 1953. 8. 27

“지금 조선에서 가장 
필요하고 급무인 사업은 
교육이다. 신문은 과연  
보편적이요, 현실적이요, 
사회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교육의 기관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일보는 이상재, 조만식, 방응모, 안재홍 등 

민족주의 진영의 선각자들과 더불어 나라 잃은 민족이 가야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문필가들이 조선일보와 함께 

민족 정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선일보의 초석을 다진 
선각자, 문필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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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계층 간 사회 통합 캠페인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과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

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조망한 ‘사다리가 사라진다’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책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자본주의 4.0’은 깊

어가는 계층 갈등과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냄으로써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의 공감과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눔과 기부 캠페인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기사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이웃’, ‘재

능을 나눕시다’, ‘기부 포럼’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실제로 돕는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은 물론 탈북자, 

아시아 소수 민족, 아프리카 오지 등 조선일보 나눔의 손길에는 국경이 없

습니다.

교육 캠페인

공교육 현장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쿨 업그레이드’, 교사들에게 

다양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등 우리 교육의 선진

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 캠페인

‘거실을 서재로’와 ‘그림이 있는 집’이 책과 그림을 매개로 가족 간의 소통과 

감성을 높인 캠페인이었다면 ‘길 위의 인문학’과 ‘우리 동네 콘서트’는 지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한 문화 행사입니다. 

환경 캠페인

‘쓰레기를 줄입시다’, ‘샛강을 살립시다’부터 ‘포장을 줄입시다’에 이르기까

지 후대에게 남겨줄 환경을 보전하고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

선일보 환경보호 활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UN으로부터 ‘Global 500상

(賞)’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강캠페인

<두근두근 뇌운동>은 중앙치매센터와 조선일보가 신문을 활용해 공동 개발

한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신문에 연재되고있습니다. 강연회도 열어 독자

는 물론 광역치매센터, 지역 보건소 등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 공익 캠페인 및 기획

조선일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 공익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온 것은 물론, 

교육·문화·스포츠 사업과 각종 시상(施賞) 활동을 펼쳐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1928~)

참신한 감성과 상상력을 지닌 역량 있는 작가들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고 있는 ‘조선일보 신춘문예’는 젊은 소설가들의 등

용문입니다.

동인문학상 (1955~)

한국 현대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김동인을 추념하고 국

내 소설가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자 매년 국내 주요 잡지에 

발표된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랑 연극상 (1991~)

고 이해랑 선생의 연극정신을 기리고 우리나라 연극발전에 

기여하고자 이해랑연극재단과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매년 

연극분야에서 큰 공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시

상합니다. 

차범석 희곡상 (2007~)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대가 고 차범석 선생을 기리고 우리나

라 희곡 발전에 기여하고자 차범석연극재단과 공동으로 매

년 창작희곡 및 뮤지컬 극본 부분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합

니다.

이중섭 미술상 (1988~)

한국 현대미술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이중섭 화백의 업

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 매년 역량 있는 중진 작가들에게 수

여하고 있습니다.

방일영 국악상 (1994~)

민족 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방

일영문화재단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환경대상 (1993~)

국내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환경운동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가 

환경부와 공동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환경상입

니다.

청룡봉사상 (1967~)

사회의 안녕과 질서, 정의 구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경찰관

과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위국헌신상 (2010~)

한국전쟁 발발 60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모범

이 되는 군인과 국방 분야 종사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국방부

와 공동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올해의 스승상 (2002~)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주최하고 있으며 교직의 전문성 함

양과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광고대상 (1967~)

대한민국 광고인과 광고계 입문을 준비하는 신인들을 위한 축

제로, 수상자들에게는 해외 광고계 시찰 및 프랑스 칸 국제광

고제 출품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상(施賞)

교육 및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북 콘서트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 및 전시

각종 전통 유물전, 해외 유명 화가 특별전,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을 통

해 민족 문화 계승은 물론 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는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제패를 기념으로 1946년

에 시작, 국내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발돋움했으며 2011년에는 국제육상경기

연맹(IAAF)이 인정하는 최고 라벨인 골드 대회로 승격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시작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는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

하는 야구 대회입니다. 또,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도 70년 가까이 개최해오

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스포츠 행사



A4 조선일보제29241호2015년 1월 9일 금요일

북한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무
역 사업을 했던 중국인 기업가들은
북한의 계약 파기와 약속 불이행 등
으로 10명 중 9명은 실패하고 나온
다고 했다.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
제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
다는 얘기다. 

이동열(53) 전 지린(吉林)성 창
바이(長白)현 무역대표부 대표는

“북한 당국이 발급한 합법적인 허가
증을 갖고 있어도 가는 곳마다 뇌물
을 요구한다”며“뇌물을 주지 않으
면 원자재나 생산품 등 물건을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 파
트너인 북한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
지 않으면 노동자들을 출근시키지
않거나 일을 지연시켜 공장 운영을

진 리(44) 미 AP통신 전 평양지
국장은“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
서는‘미래 비전을 가진 젊고 세련
된 지도자’로 비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 경제, 삶의 질을 강조하
고 있다”며“북한의 변화는 이런 부
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리 전 지국장은 지난 4일 본지
이메일 인터뷰에서“정치 분야나 인
권₩북핵 문제는 지금으로선 개혁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경제₩문화 분
야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진 리는
AP가 2012년 1월 서방 언론 중 처음
으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을 때 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고 한다. 그는“대박을 기대했다
가 쪽박을 차고 나오기 십상인 것이
대북 사업”이라고 했다. 

사업 수익 회수가 힘들다는 지적
도 많았다. 조선족 대북 사업가 이승
규(50)씨는 1990년대 중반 북한 나
선시 인민정부와 합작으로 직원 120
명 규모의 가방₩액세서리₩비누 생
산업체를 설립했다. 이씨는“수익의
70%를 북한에 주고 나머지 30%를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0년간 계약대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북 당국
은‘중국인들은 돈이 많으니 공화국
에 헌납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잦은 계약 파기도 대북 사
업가들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이동열씨는“내각에서 나온 사람들
이 오전에는 계약했다가 오후가 되
면 문제 있다며 다시 계약하자고 뒤
집기를 반복한다”고 했다. 

대 지국장으로 부임했다. 약 2년간
평양에 거주하며 김정은 체제의 등
장과 변화를 지켜봤다. 

리 전 지국장은“평양에 있으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고위 인사를 만났다”며

“이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만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세
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서 변
화의 희망을 높게 봤다고 했다. 그는

대북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북 투자를 했던 중국
업체 중 철수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瀋
陽)의 대북 사업가인 이성원(가명)
씨는“평양에 약 1억달러를 들여 생
필품 생산 공장을 세웠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철수
를 고려하고 있다”며“그런데 북측
이 자본 회수를 막고 있어 그것마저
어렵다”고 했다. 

중국에서 빚을 내 북한에 투자했
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돈을 돌려받
지 못해 북한에 눌러앉아 있는 중국
인 사업가들도 상당수다. 한 대북 사
업가는“30억위안(한화 5300억원)
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건지고 12
년째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도 있다”며“이 같은 처지의 중국 사
업가가 300명쯤 되는데 북 당국은
이들을 관광 통역원 등으로 쓰고 있
다”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북 주민들은 언행을 매우 조심하지
만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일해 직장에서 성취를 이루
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었다”고 했
다. 그는“북한 주민은 남한 국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들과 언어₩문화의 장벽이
거의 없다”며“북한의 변화를 이끌
어내는 데는 이들(재외 동포)이 중
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임민혁 기자

궦폴란드는 시장경제 도입 후 年7% 성장‐ 김정은, 변화 두려워말라궧

對겗투자 아직은 험난‐ 中기업가들 궦열에 아홉은 쪽박궧

데이비드 구텐펠더 제공

진 리(왼쪽) 미국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이 2012년 북한 안내원 등과 함께 눈 쌓인 백두
산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그는“북 주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

겗, 가는 곳마다 뇌물 요구

오전 계약, 오후에 파기 일쑤

기업 철수도 맘대로 못해

진 리 前AP평양지국장

궦겗고위층 변화 두려워해도

외부 도움 필요한 것 알아

경제₩문화부터 바뀔 것궧

얀 크시스토프 비엘레츠키(Bi-
elecki₩64₩사진) 전(前) 폴란드 총
리는“1989년 폴란드에서 평화적인
체제 전환이 이뤄진 건 정부기관과
경찰, 군 대부분이 바웬사와 솔리더
리티(자유노동조합)가 제안한 체제
전환을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이라
며“그들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체
제 전환 이외엔 더 이상 생존할 방법
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엘레츠키 전 총리는 작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 외교부에서 본지
와 가진 인터뷰에서“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북한 김씨 정권은 붕괴
할 것”이라며“체제 전환 전후 사회
혼란을 줄이려면 북한 주민들을 대
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
한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체제 전환 과정은 어땠나.
“체제 전환 초기 국민 대다수는

폴란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
두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션 임파서블’
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대단
한 성공을 거뒀다. 민주주의 제도는
정착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연
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다.”
—체제 전환의 성공 요인은.
“지정학적 환경과 타이밍, 기술적

지원이 맞아떨어졌다. 당시 구(舊)
소련 붕괴와 동독(東獨) 민주화 등
이 체제 전환에 기여했다. 체제 전환
초기 열광적인 국민 반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 영
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적 지원
도 컸다.”

비엘레츠키 내각은 당시‘충격 요
법(Shock Therapy)’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자본주의 개혁을 했
다. 전체 국영기업의 약 25%를 일시
에 매각 추진했고, 환율 자율화 조치
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물
가가 50% 상승하고 실업률이 20%
를 웃돌았다.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비엘레츠키 전 총리는“광
장에서 데모대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 구(舊)공

산세력이 5년 만에 다시 집권한 것
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
다. 자유노동조합이 만든 체제 전환
계획을 구공산세력이 지속적으로 추
진한 것이다. 체제 전환 직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꼴로 총리가 바뀌
었고 개혁의 각론은 달랐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라는 기본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일관된 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초기 체제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 커서 한때 실망과 불만
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민은 체제
전환 개혁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를 경험한 뒤 이것
이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북한의 체제 전환 가능성은.
“북 주민들이 한번 자유를 경험하

게 되면 체제 전환에 동의하고 순응
할 것이라 생각한다. 체제 전환이 시
작되면 산사태처럼 사회 전체적으
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 기존 세력
이 이를 막기가 불가능하다.”
—한국이 고민해야 하는 점은.
“북한 체제 전환은 자연스럽게 통

일로 이어질 것이다. 체제 전환을
하려면 각 영역에서 전문가가 필요
하다. 폴란드는 서유럽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들여왔다. 이들은 자문
역할에만 그치고, 실권을 갖진 않았
다. 독일은 서독 출신 전문가, 행정
가들이 동독에서 주요 직위를 차지
했다. 한국은 폴란드와 독일식 중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바르샤바(폴란드)=전현석 기자

얀 크시스토프 비엘레츠키

대학 졸업 후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자유노조 비밀 지도부로 활동
했다. 1989년 폴란드 민주 정권 수립
후 두 번째 총리가 됐다. 1991년 1월
부터 그해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재임
했다. 당시 레흐 바웬사(Walesa) 대
통령과 함께 40년 넘게 공산당 체제
였던 폴란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겗 변화의 길 <1>폴란드 체제 전환 이끈 비엘레츠키 前총리

<1990년대 중반부터>

궦체제 전환 후 5년 만에

다시 집권한 舊공산세력도

민주주의₩시장경제 유지궧

궦겗주민 성취욕₩교육열 대단‐ 희망 봤다궧

음력 2월 4일 甲戌 2014년 3월 4일 화요일1920년 3월 5일 창간 안내 (02)724-5114  구독₩배달 080-900-0077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
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협상 기
구인‘신당추진단’과‘창당준비위’는 물
론 신당의 지도부까지 양측이‘5대5 원

박근혜 대통령은 3일‘제5회 아시안리
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 “통일로 가
는 길은 북한의 핵 포기가 빠를수록 앞당
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 자리
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채워나가고, 남북

칙’에 따라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현재 다수파인 친
노(親盧) 세력의 신당 내 지분 축소가 불
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며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신당 창당
합의 과정에서 김 대표와 안 의원은 구체
적인 지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양
측이 동등한 세력으로 창당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이 원칙은 신당의 지도부
구성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민
주당이 의석수‘126석 대 2석’이라는 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분단 상태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희망과 진통을 동

조선일보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One Korea
New Asia)’를 주제로 개최한‘제5회 아시
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세계 주요
국의 전직 정상들은“북한 핵을 포기시키
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 나가야 한
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
조연설에서“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핵 기술을 개발해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해

실적 차이에도 지도부 구성까지‘5대5 원
칙’을 적용키로 한 것은 이번 합당이‘세
력 대 세력’의 결합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은‘5대5 원칙’에 따라 이날부
터 안 의원에게 당대표에 준하는 예우도
갖추고 있다. 민주당은 김관영 대표비서
실장을 매일 안 의원에게 보내 민주당의
주요 결정 내용과 인사(人事) 등을 상세
히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은 민주당 전략기획실이 만드는 정세전
략보고서 등 핵심 문서들도 공유하기 시
작했다. 정우상 기자 A6면에 계속

반한다”면서“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겠
다’는 의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정
부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
혜와 역량을 모아‘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일 과정과 통합 과정을 위한 구
체적인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
이익에 배치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북
한 정권이 변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압박
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갖춰졌다”며“통
일은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고 했다.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는“북한이
세계(국제사회)에 들어오면 훨씬 좋은 기
회를 누릴 것”이라며“동아시아 정상회의

를 더 발전시켜서 다자주의 틀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궁극
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한 일”이라
며“아시아 공동체가 동북아 문제를 해결
하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베
를린 장벽은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무너뜨린 것”이라며“(북
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아시아

체제’성립이 한반도 통일에 매우 중요하
다. 독일처럼 한국에도 통일은 다가올 현
실”이라고 했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한반
도 통일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얼
마나 강한가에 달렸다”며“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태평양 버전을 만
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특별취재단

기사 A2₩3₩4₩5, B2면

朴 대통령 궦백두에서 한라까지 번
영 누려야.궧 누구보다 겗 동포들이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이번엔 셋방 주인에 100만원과 火
葬 비용 100만원 남긴 고독사. 고령
화 빈곤 사회의 그림자 곳곳에.

日, 아베의 독단 행보에 궨法治 vs 人
治궩 大논란. 일본에 良識이 펄떡펄
떡 살아있음을 알리는 현상.

○

○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씨 ▶B1₩2

민주, 어제부터 安에 당대표급 예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

이태경 기자

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가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앞줄 왼쪽부터)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박근혜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로타어 데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둘째줄 맨 왼쪽),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총 62명의 연사가 등장한다. 3일엔 110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르포 ▶A10

러시아 株價폭락 ▶B1

겗 또 미사일 발사 ▶A8

朴대통령 궦겗 핵포기 빠를수록 통일 앞당겨질 것궧

김한길₩안철수, 新黨 지도부도 궨5:5 원칙궩 합의

One Korea, New Asia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

부시 등 전직 頂上₩석학₩CEO 참석

궦한국, 美₩中 양쪽과 관계 밀접해야

통일 이루는 데 도움될 것궧

날씨 ▶A29면

1500년만에 깨어난
天馬圖 ▶A13

궦국제사회가 연대해 겗정권의 변화 이끌어야궧

A32₩B12발행면수

러시아 궦우크라軍 크림반도서 떠나라궧 최후통첩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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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합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
대적 관광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한반도는 더 이상‘최후의 분단 국
가’가 아닌, ‘평화와 관광의 상징’
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은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지에
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더 이상

‘동토(凍土)의 나라’가 아니라‘동
북아 관광의 허브’로 변신할 가능성
이 커진다.
◇중국관광객연1280만명몰릴듯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
위원은 통일 이후 10년쯤 지나면 한
반도를 찾는 관광객이 3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구
원은 북한이 미개발 지역이 많아 생
태 체험형 관광의 최적지가 될 수 있
고, 남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 관광지로 뜰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국제사회에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폐쇄 국가
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관광 수요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처럼
고립 노선을 택했던 쿠바도 1990년
관광 진흥 정책을 쓰기 시작한 이후
75만달러에 불과했던 관광 수입이
1999년에는 17억8000만달러로 무

려 2300배가 증가, 쿠바 제1의 외화
수입원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은 원산₩설악
산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 벨트로, 해
주와 개성은 인천₩강화와 연계해 서
해안 벨트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
다. 또 신의주는 중국 단둥, 백두산
은 동북 3성, 나진₩선봉은 러시아 연
해주 및 아무르강 생태관광과 연결
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과 원산에는
일본 니가타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이 정박함으로써 시베리아 횡단 철
도(TSR)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관
광 상품과 연계될 수 있다.

중국 관광객도 대거 유치할 수 있
다. 2024년엔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는 중국 해외 관광객 중 적잖은
수를 남북 연계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을 찾
는 중국 관광객은 작년 428만명에서
2024년 1285만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둔의 나라’를 궁금해하
던 미국, 유럽 등 서구인들의 여행 수
요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60만명고용유발효과도

남한 관광객의 북한 방문으로 인
한 경기 활성화 및 관광 수지 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홍
순직 수석연구위원은“작년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1383만명인데, 통일
로 인해 출입₩체류₩신변 안전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되면 이 중 최소
30%(415만명) 정도는 외국 대신 북
한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
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
이 1인당 1188달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53억4600만달러의 관광
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작년 관
광 수지는 32억5800만달러 적자였
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20억달러 이
상 남는다는 것이다. 서울대 통일평
화연구원은 한반도 관광객 3600만
시대가 올 경우 남한에 47만5500여
명, 북한에 12만1908명 등 총 60만
명에 가까운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 산업의
GDP 기여 효과도 북한은 11.8%, 남
한은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DMZ는한반도의옐로스톤

한반도 전체 면적의 0.41%(907
㎢)를 차지하는 DMZ는 생물 다양

성과 희귀 동식물 보존 등 그 생태적
가치로 인해‘한반도의 옐로스톤
(미국 최대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도 과거 동₩서독 접
경지를 따라‘그뤼네스 반트’를 조
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DMZ는 통
일 이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면서
각종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MICE
산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
다.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
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이벤트₩전
시회(Events & Exhibition)를 통
틀어 말하는 대규모 관광 서비스 산
업으로 일반 관광보다 부가가치가
1.63배가량 높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이라도 북
한의 관광자원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숙박시설
은 1만1500여실 정도이고 그중 외국
인 전용 호텔은 5000여실에 불과하
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8곳에 금강
산 관광 지구와 같은 레저단지를 건
설할 경우 1곳당 5억달러씩 총 40억
달러 정도의 투자비가 들 것으로 예
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관광산
업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원가 부담
이 낮고 수익률이 높아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황대진₩김진명기자

中₩日₩러연결된관광허브로‐중국인관광객만 1300만명몰릴것

동북아연계관광중심지로

<7>통일한국은관광大國

2012년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한
관광지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의 프랑스도, 피사의 사탑과 콜로
세움의 이탈리아도, 대영박물관의
영국도 아니었다. 독일이었다. 세
계관광전시박람회에 따르면 독일
은 시장점유율(국가별 방문 비율)
12%로, 프랑스(10%)와 이탈리아
(9%), 영국(9%)을 따돌리고 1위
를 차지했다.

같은 해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에서 조사한 전 세계 해
외 관광객 유치 순위에서 독일은
프랑스와 미국₩중국₩스페인₩이탈
리아₩터키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방문 횟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독
일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7.3%로,
전 세계 평균(3.8%)은 물론 유럽

평균(3.3%)의 약 2배였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여행
₩관광 경쟁력 순위에서 독일이 스
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발
표했다.

독일 관광청의 낸시 최 한국사무
소장은“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관광
허브로 성장하는 등 통일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독일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1992
년 1451만명에서 2012년 3041만명
으로 2배가 됐다. 외국인 숙박일수
는 1992년 3820만일에서 2012년
6883만일로 늘어났다.

관광산업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숙박업소의 침대 수는 1989년
187만7853개에서 2012년 356만
4213개로 증가했다. 동독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7만6818개에서 74
만2584개로 약 10배가 됐다. 독일
은 2014년 베를린장벽 붕괴 25주
년, 2015년 통일 25주년을 맞이해
이를 기념하는 각종 관광 상품을
준비 중이다. 전현석기자

금강산₩개성 관광 등 대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김종학
(66₩사진) 사장은“남북 관광 협력
₩개발은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
름길이며 남한 경제에도 블루오션
(Blue Ocean)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김 사장은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 관광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열
린다면 남쪽 관광객이 북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생활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이
는 어떤 대북 지원책보다 남북 간 동
질성을 회복시키고 통일에 대한 열
망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가 클 것”
이라고 했다. 그
는“남북 통합
이 진전되려면
대북 관광이 먼
저 활성화해야
한다”며“‘백두

산₩한라산 교차 관광’등을 통해 남
북이 서로 왕래하면 경제₩정치적 교
류₩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북한은 산₩바다₩문화
유적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무궁무
진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남북 연계 관광이 이뤄지면 동북아
의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
다. 그는“지금 중국을 통한 북한 관
광은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불편함
이 많다”며“남한을 통한 북한 패키
지 관광이 가능해지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연간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어날 것”이라
고 했다. 그는 또“해외 한인 2₩3세
들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평화의 상징’
으로 바뀐 한반도를 보기 위해 몰려
올 것”이라며“우리 해외 관광객도
북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해외 관광
대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백두산₩묘향산₩칠보산
₩금강산₩개성 등을 가장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유망지로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명이
중국을 통해 백두산 관광을 하고 있
지만 대북 관광 협력이 된다면 삼지
연 공항을 통해 더 쉽고 저렴하게 백
두산을 갈 수 있다”고 했다. 

또“김정은이 개발한 마식령과 원
산은 속초에서 육로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개성은 작년 6월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
고 했다. 

특히“비무장지역(DMZ)을 평화
생태 지역으로 조성하면 아프리카
의 세렝게티나 미국 옐로스톤 국립
공원보다 더 각광받는 세계적 관광
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북한 관광을 위해선
백두산 공항 활주로를 정비하고 평
양서 묘향산 가는 길을 다시 닦고
철도와 항만도 만들어야 한다”며

“상당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겠
지만 남북이 공동 개발하면 경제에
굉장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했
다. 김 사장은 다만“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의 투자 자본
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성규기자

궦南₩겗 관광협력, 다른 對겗지원보다 더 통합에 기여궧 독일, 통일 후 외국인관광객 2배로 늘어

김종학 현대아산 사장

궦왕래하면 동질성 회복돼

남한 경제에도 활력소궧

유럽인들, 최고 관광지로 꼽아

폐쇄됐던 북한 관광 수요 커

쿠바도 개방뒤 관광수입 2300배

DMZ는 한국판 옐로스톤 변신

국민들 해외여행 대체 효과

관광수지 적자서 흑자로 전환

남북 60만명 고용 유발할 것

통일이
미래다

22·23

통일과 나눔 재단 설립

‘통일과 나눔 재단’은 나눔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5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강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

범한 ‘통일 나눔 펀드’는 출범 169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 기금 2200억 원 

돌파를 기록해 통일을 위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가늠케 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남북이 하나될 때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도 열립니다.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기획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도모하고,

남북통일을 통한 아시아의 혁신과 상생을 생각합니다.

96일간 유라시아 10개국 1만 5,356km!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은 한반도 통합과 아시아 공동 번영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획 시리즈 ‘통일이 미래다(One Korea, New Asia)’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넘어 
뉴라시아(New-Eurasia)로!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
(One Korea, New-Eurasia Peace Bicycle Expedition)

A4 조선일보제29243호2015년 1월 12일월요일

궦겗, 본격 개방땐 年7% 고속성장‐ 수출규모 20년뒤 25배로궧

북한이 대외 개방을 통한 외자 유
치와 시장경제 체제 도입 등 본격적
인 경제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최
소 연간 6~7%대의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베트남 등 어떤 개혁₩개방 방식을
택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은 사실
상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체제 전환에 나선다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빈곤과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베트남방식모두성공가능

조선일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 의뢰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방
식에 따라 체제 전환에 나섰을 경우
북한의 향후 10년과 20년 후 경제 상
황에 대해 분석₩예측했다. 먼저 북
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
우 10년 후인 2024년에는 경제 규모
가 2013년의 2.4배(751억달러)로 높
아지고, 20년 후인 2034년에는 7.4
배(227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870년대 말부터
중앙 정치 체제(주석 중심 집단지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특

구를 중심으로 외자 유치와 시장경
제 체제를 도입하는 체제 전환을 추
진했다. 현재 북한이 시도하려는 경
제특구₩개발구 중심의 개혁개방 정
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럴 경우 북한의 1인당 GDP는
2034년 8640~1만1195달러로 2013
년(1252달러)에 비해 6.9~8.9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규모
도 2013년 37억달러에서 2034년에
는 849억달러로 25배나 늘어나게 된
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베트남
과 필리핀을 넘어서는 아시아의 신
흥 개발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
다. 조봉현 IBK기업은행연구소 수
석연구위원은“북한이 핵₩경제 병
진(竝進) 노선을 포기하고 국제투
자와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수
출기업 급성장과 자원개발 확대 등
으로 1인당 GDP가 1만달러까지 올
라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베트남식 체제 전환을 하
더라도 비슷한 경제적 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1986
년‘도이모이(쇄신이라는 의미의

개혁₩개방 정책)’를 추진하면서 집
단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하고 외
국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했다. 중국

식 특구보다는 전면적인 시장 개혁
과 대외 개방을 한 것이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개혁₩개방을 할 경우 GDP가 2024
년 660억달러, 2034년 1217억달러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GDP도 2024년 2575달러, 2034년
4625달러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중국식 개혁₩개방보다는 성장 및
소득 상승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상
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북한이 단기적으로 폭발적 성장
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부원장은

“중국 선전(深쭯) 경제특구처럼 단
기간에 대규모 외자 유치가 이뤄지
고 남북 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10
년 안에 북의 경제규모는 8000억달
러대, 1인당 GDP는 3만달러 안팎으
로 도약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도“북
한은 경제 규모가 작고 풍부한 노동
력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의 지원만 들어간다면 연간 두 자릿
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남북통합안돼도 7%독자성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
수팀은 북한이 남한과 경제통합을 추
진하지 않더라도 전면적인 체제 전환
에만 나선다면 연간 7%대 성장이 가
능하다고 분석했다. 10년 내에 경제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다. 개혁₩개방을 했다가 남한에 흡수
통일 될 수 있다는 북한 내부의 우려
와 달리 자체적으로 성장₩발전이 가
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체제 전환과
함께 남한과 경제적 통합까지 추진하
면 성장률은 13%대로 껑충 뛸 것으
로 예상됐다. 배성규₩김명성기자

겗 변화의 길 <2>대외硏₩서울대 궨겗경제 성공 시나리오궩

노동신문

버섯공장 찾아간 김정은 김정은북한노동당제1비서가평양에새로건설된‘버섯
공장’을시찰했다고노동신문이 10일보도했다.

중국式 특구 중심 개방 땐

20년 뒤 1人 GDP 7~9배로

아시아 신흥개발국 부상

南겗 경제통합 추진 안 해도

개방하면 독자 高성장 가능

스콧 와이트먼〈사진〉주한영국
대사는“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
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병진 노
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큰 모
순”이라며“북한이 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한 해외 투자자들을 끌
어당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귀임
하는 와이트먼 대사는 지난달 30
일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북한의 경제발전은
의미 있는 수준의 외국인 투자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신뢰와 법치
주의가 없고 가용 자산을 무기 개
발에 탕진하고 있는 나라에 외국
회사가 투자할 가능성은 0%”라고
했다. 

그는 영국 외교부 아시아담당관
출신으로, 주한대사 재임 중 평양
을 두 차례 방문한 한반도 전문가

다. 그는 남북
양쪽에 대사관
을 둔 21개 국
가의 주한대사
모임인‘평화
클럽’을 주도
하고 있다. 그
는“북한 외무

성과 군 고위관리들을 만나봤고,
평양 주재 영국대사와도 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며“우리
는 대북 외교 채널을 통해 핵개발
과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국
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언젠
가 그들이 그 문으로 나오기를 기
대한다”며“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민중에 대한 억압을 완화하려는
조짐이 아직은 없다”고 했다.

임민혁기자

와이트먼 주한 英대사

궦겗, 核개발 고집땐 투자유치 불가능궧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
(김석철<사진>
위원장)는 12일
부터 23일까지
통일준비위원회
₩조선일보 등과 공동으로 서울 종
로구 동숭동 아키반 건축도시연구
원에서 두만강 다국적 도시와
DMZ(비무장지대) 개발 계획을 담
은‘한반도 희망 프로젝트 전(展)’
을 개최한다. 12일 개막식에선 김

석철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통해 두
만강 도시 개발의 세부 계획과
DMZ 평화공원 및 미래통일도시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관람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무료다.

두만강₩DMZ 개발 궨한반도 프로젝트展궩 오늘 개막

23일까지 아키반건축도시硏

북한이 현재처럼 핵개발을 계속
하면서 폐쇄적이고 부분적인 경제
개혁₩개방 노선을 고집할 경우 북한
경제는 10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4년 경제 규
모(GDP₩국내총생산)가 2013년
(308억달러)보다 오히려 1.6%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년 후인
2034년에도 GDP는 345억달러에 그
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207개국
중 경제 규모 순위가 2013년 99위에
서 2024년 109위, 2034년 114위로 추

락할 것이란 얘기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

수팀도 북한이 체제 전환이나 남북
간 긴밀한 경제협력 없이 현재의 핵
₩경제 노선을 고수할 경우 0% 성장
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경
제를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북₩중 간
교역이 감소하거나 북한 내 시장활동
이 위축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

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병연 교수는
“북₩중 교역이 줄어들고 북 당국이
시장활동을 단속할 경우 성장률이 -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북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도 크
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북한의 1인당 GDP가
2013년 1252달러에서 2024년에는
1178달러로 오히려 6%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4년에도 1인
당 GDP는 1311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순위는 세계 169위에
서 179위로 10계단 하락할 것으로

점쳐졌다. 북 주민의 소득이 아프리
카나 아시아의 최빈국 수준으로 떨
어진다는 의미다. 김병연 교수팀도
최악의 경우 북한의 1인당 GDP가
세계 최하위 10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대
외 무역이 활발해지고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가야 한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관계자는“북한이 핵개
발을 고수할 경우 우방국인 중국조
차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성규기자

GDP 10년후 되레 1.6% 줄어

20년후 소득 세계 최하위권

궦겗,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 전락궧

제5회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2 조선일보제28977호2014년 3월 4일 화요일 통일이 미래다

부시 궦김정은, 統一이익 빨리 깨달아야‐ 내가 죽기前 통일되기를궧

궨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궩 오늘 생중계(TV조선 ch19)

“언제쯤 한반도가 통일될 것 같으
냐고요? 나를 곤란에 몰아넣는 질문
을 하시네요. 나는 내가 죽기 전에는
통일이 꼭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3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내가
살아 있는 동안 통일이 이뤄지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꽤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라며 웃
었다. 

그는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가 독일 통일 한 해 전인 1989년“내
생전에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 말
했던 일화에 빗대“‘나 죽기 전엔 안
될 것(not in my lifetime)’대신 나
는‘나 죽기 전에 이뤄지기를(hope
in my lifetime)’이라는 말을 남기
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조연
설자로 나와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장과 통일에 대한 문답식 대화를 나
눴다.

부시 전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북
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인식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통
일이 북한에 가져다줄 확실한 이익
에 대해 김정은이 빨리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가 핵 포기와 경제 개
방이 가져다줄 경제적 혜택, 통일의

혜택을 알고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통일은 결국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이뤄내는 것이며 따
라서‘그 사람궩(김정은)의 인식 변
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에 무엇이 도
움이 되는지 국제사회가 (김정은에
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모든 일의 첫 단계
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며 나는 (박

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이라는
목표가 매우 숭고하다(noble)고
생각한다”며“이번 콘퍼런스의 주
제인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김정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중
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02년 북
핵 위기 때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
했다.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자 장쩌민 주석은

“북핵은 당신 문제다. 미국이 해결
하라”고 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
은“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
면 (북한 견제를 위해) 핵을 개발하
겠다는 일본을 어떻게 저지하겠느
냐. 이건 우리 두 나라 문제다”라고

중국을 설득했다고 했다. 그는“지
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북₩중 국
경 지대의 혼란을 우려하는 중국이
장성택 처형 등을 어떤 신호로 받아
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무런 실익을 가져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북
한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이스라엘 첩보 기관이 시리
아에서 발견한 (원자로) 설계도는
북한이 개발한 원자로와 완전히 같
은 것이었다”며“북한이 이런 식으
로 핵 개발 기술을 수출해 돈을 버
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하며, 북한
이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첫

단계는 그런 짓을 멈추는 것”이라
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시작
한‘그림 그리기’취미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처칠(전 영국 총
리)이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
기에 영감을 얻어 그림을 시작했다”
며“그림 선생님이‘내 안의 렘브란
트’를 찾아보라고 주문했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
이 만난 세계 지도자를 주로 그렸으
며 조만간 미 텍사스주(州) 댈러스
의‘조지 W 부시 기념관’에서 27점
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나
의 친구’라고 부르면서“얼마 전에
도 골프를 쳤는데 둘 다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 했다.

3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첫
번째‘조선 디베이트’에서는 마이
클 그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
능성, 과거 햇볕정책의 유효성, 6자
회담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
론을 벌였다. 

문 교수가“장성택은 북이 발표
한 것처럼 부패 척결 차원에서 희생
양이 됐다”고 말한 데서 논쟁이 시
작됐다. 천 전 수석은 곧바로“동의
할 수 없다”며“장성택은 김정은의
통치와 지배에 커다란 도전으로 여
겨졌기 때문에 처형된 것일 뿐 부패

는 구실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곧이어‘햇볕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린 부소장이“한₩미는 지
난 20년간의 대북 패턴에서 벗어나

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문 교
수는“햇볕정책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맞섰다. 문 교수는“미국
의 대북 정책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햇볕정책이 제대로 작동한 시간이
8개월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자
천 전 수석이“햇볕정책은 북의 재
정 능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비
핵화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했다. 대
북 제재만이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그린
부소장을 거들었다.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
에 대해선 천 전 수석이“내부적 필
요에 의해 시도할 수 있다”고 했고,
문 교수도“국민적 요구에 의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같은 목소
리를 냈다. 그러나 그린 부소장은

“중국이 계속 요구했지만 북한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 중반과 후반 각 1회씩 총 2회
에 걸쳐 현장 참가자들이 태블릿PC
를 이용해 즉석 투표를 했다. 첫 번
째 투표(107명 참가) 때는‘개혁
₩개방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57%(61명)였지만 두 번째(99명 참
가)는 66%(65명)로 올라갔다. 

세 사람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부딪쳤다. 문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아무 조건 없이 6자
회담을 열자고 했지만 한₩미가 여
러 조건을 달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한₩미의 태도 변화
를 촉구했다. 반면 천 전 수석과 그
린 부소장은“북한의 비핵화 행동
이 있어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
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3일 신
라호텔에서 탈북자 17명을 만났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박상학 자유북
한운동연합 대표, 김승철 북한개혁
방송 대표, ‘14호 수용소의 탈출’
의 저자 신동혁씨, 안명철 북한민
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강학실 탈
북여성인권연대 대표, 김광진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탈북 소
녀 김한미양 가족, 탈북 대학생 등
이다. 

부시가“여기 모인 탈북자들을 포
함해서 2만7000여명의 탈북자는 모
두 영웅”이라고 말하자 김성민 대표
는“북한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북

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부시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답했다. 안
명철 사무총장은“제네바에서 채택
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
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강학
실 대표는“북한민주화운동 단체들
이 예산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박상학
대표는“미국₩일본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통과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시는“여기 모인 탈북자들이 적
극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많은 사
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3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챕터2에서
사회를 맡은 짐 클랜시(오른쪽 끝) CNN 앵커가 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
보수석, 문정인 연세대 교수, 마이클 그린(왼쪽부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에
게 질문하고 있다. 참석자의 66%는 김정은이 개혁₩개방할 것이라는 데 투표했다.

문답 형식으로 기조연설

주완중 기자

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함재봉(왼쪽) 아산정책연구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내가 살아있을 때 한반도 통일
을 꼭 보고 싶다. 나도 늙고 있다”고 말했다.

궦시리아서나온원자로설계도

겗이개발한것과똑같더라

이런핵기술수출부터막아야궧

2002년겗核위기일화말하며

궦中에한목소리내자고설득‐

지금도통일위해中역할중요궧

부시 궦탈북자는모두영웅궧
17명과만남‐탈북자들궦북한인권법통과시킨당신이영웅궧

챕터 2 겗 개혁₩개방 가능성

김정은개혁₩개방할까?‐현장투표서66%가궨Yes궩

천영우前수석₩문정인교수

궦겗 내부적필요로門열것궧

그린美전략문제硏부소장

궦中 계속요구‐겗엔안통해궧

A4 조선일보제29234호2015년 1월 1일 목요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는 DMZ(비무장지대) 개발과 관련,
동₩서해 관통 운하 건설에 10조원,
경원선 철도 현대화에 1조7182억
원, 미래통일도시와 세계평화공원,
에너지파크 조성에 1조400억원 등
총 12조758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
했다.

우선 DMZ 서쪽 끝에 통일국회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미래통일
도시(국제평화도시) 건설에는 3년
간 약 37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양쪽에서의 접근 도
로 공사에 1500억원, 통일국회와 박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
철)가 마련한‘DMZ(비무장지대)
개발 플랜’은 지난 60여년간 한반도
의 허리를 갈라온 DMZ를 남북 교류
와 개발을 위한 대동맥으로 바꾸는

‘한반도 대전환(大轉換) 구상’이
다. 폭 4㎞, 길이 248㎞의 DMZ는 한
반도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버려진 땅이었다. 이곳에 물류
와 산업₩관광₩에너지 인프라를 조
성, 남북이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
는 한반도의 블루오션으로 만들겠
다는 것이다. 
◇東에는평화공원, 西에는통일도시

우선 DMZ 서쪽 임진강 하류에는
국제평화도시(미래통일도시)를 조
성, 유엔의 유라시아 지역 본부와 국
제기구, 각국 대사관과 외교₩안보
관련 단체, 각종 생태₩환경 연구 기
관, 컨벤션₩전시관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상징적으로 통일 국회와 일부 행
정부처, 국립박물관 등도 옮기는 안
이 포함됐다. DMZ가 더 이상 분단
현장이 아니라 국제 외교 중심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는 것이다. 

DMZ 동쪽에는 평화₩관광₩생태
콘셉트의 세계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유력 후보지는 동해안과

물관, 편의시설 등 건설에 1000억원,
태양광₩풍력 등 연간 26GWh의 신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400억원, 호
수와 녹지 등 공원 조성에 800억원

접한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 지역
이다. 가로세로 2㎞ 넓이 공원에 한
국전쟁 참전 21개국 정원(庭園)과
참전 군인 추모 묘역, 박물관₩공연
장₩전시관₩식물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을 금강산₩설악산과

함께 대형 국립공원으로 지정, 동해
안 국제 관광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
이다. 

한국전쟁 및 궁예 관련 유적지가
많은 강원 철원군도 북한 마식령
과 연계한 문화₩관광 공원으로 개
발할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손
기웅 한국DMZ학회장은“DMZ는

등이다.
6₩25 참전용사 묘역 등을 아우르

는 DMZ 동쪽 끝 세계평화공원 건
설에는 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
됐다. 

추모공원과 묘역, 녹지 조경 등에
2000억원, 전망탑₩박물관 등에
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토지보상 비용 등은 DMZ 특성상
제외됐다. 또 공사 투입 인력의 절
반은 북한 인력을 쓰는 것으로 가정
했다.

DMZ 에너지파크 건설에는 3년
간 27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 접근로 공사에 300억원, 공원
조성 및 박물관과 편의시설 건축에
800억원,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연간 104GWh 생산
할 수 있는 시설 조성에 1600억원

유엔이 관할하는 곳이므로 미₩중
₩러 등 국제사회가 함께 개발에 참
여하면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처럼 함부로 폐쇄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보장된 유라시아 연
결 통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
다”고 했다.
◇DMZ 둘러싼신(新)산업벨트조성

국가건축정책위는 평화공원 등이
들어서는 DMZ 안쪽보다 DMZ를
둘러싼 주변 지역을 더 주목하고 있
다. DMZ라는 친환경 공간은 그대로
살리되, 사실상 방치돼 있는 DMZ
남북 지역 15㎞씩을 최대한 활용하
자는 것이다. DMZ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면 그 주변을 맨해튼처럼 개
발하자는 의미다. 

DMZ 주변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파크를 조성하고, 농축
산업과 제조업 등이 결합된 소규모
거점 도시를 연이어 만든다는 계획
이다. 

이럴 경우 DMZ를 둘러싼 한반도
의 허리에 폭 30㎞, 길이 200㎞가 넘
는 친환경 신(新)산업 벨트가 만들
어진다는 것이다. 작은 개성공단이
수십 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김석철 위원장은“통일 한국의 경제
가 움직일 새로운 수레바퀴를 DMZ
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원선 따라 동서 운하 추진
‘DMZ 개발 플랜’에서 가장 눈에

등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만2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
이다.

DMZ 개발에 필수적인 경원선 복
원에는 1조7182억원가량이 들 것으
로 보인다. 남측이 건설 자재와 장비
를 지원하고 북측이 노동력을 제공
하는 방식이다. 원산에서 인천까지
DMZ 주변 지역을 따라 건설되는
250㎞ 길이의 동서운하에 대해 국
가건축정책위 관계자는“대략 10조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수도권에 물과 천연가스를 공
급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큰 데
다 매년 범람하는 임진강 하류의 모
래 등 골재를 채취₩판매하면 건설비
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황대진 기자

띄는 것은 경원선과 동서 관통 운하
다. 경원선은 원산에서 서울까지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낮고 평평
한 골짜기 지형을 따라 나 있다. 경
원선을 복구하면서 이곳에 운하와
고속도로를 뚫고 그 아래에 파이프
라인과 전력선, 수로 등을 함께 건설
하자는 구상이다. 운하가 임진강과
한강, 경인운하를 거쳐 인천까지 이
어지면 동₩서해를 오가는 물류 수송
이 가능해진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은“DMZ 주변의 경원선로 18㎞만
연결하면 서울에서 러시아까지 이
어질 수 있다”며“도로₩가스망 등
을 함께 깔면 경제성이 높아 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 금강산₩포천₩내평댐 등에
서 지하 수로를 통해 동서 운하로
물길을 튼 뒤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
안도 제시됐다. 경원선과 DMZ 지
역을 수도권에 물과 에너지를 공급
하는 원천이자 통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
아연구센터장은“DMZ 개발은 한반
도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
보 위협 요인을 없애는 길”이라며

“다만 북 군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
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배성규₩안준호 기자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남북 간 합의가 이뤄
지면 2016년 말이나 2017년이면 완
공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이덕행 DMZ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장은“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를
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며

“새해에 남북 간 합의가 되면 이르면

2년 후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
다. DMZ 자체가 친환경₩생태의 보
고이기 때문에 공원 건설에 많은 시
간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매년 80만명이 경기
파주의 도라산 전망대를 찾는데
DMZ 평화공원을 개장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 했다. 그
는“평화공원 운영 수익을 남북이
나누기 때문에 북한이 얻는 이득이
상당할 것”이라며“특히 핵 문제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북한은 DMZ 공
원을 통해 경제특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산림 생태도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평화공원의 위치
에 대해선“우리 정부가 선호하는
장소가 아니라 남북한과 유엔이 모
두 공감하고 합의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했다. 

DMZ 현장 조사를 다녀온 조용식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 기획단 서
기관은“DMZ 동부는 자연경관이 수
려하고, 중부는 생태공원의 최적지”
라며“서부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공원으로 시작했다
가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DMZ 산업벨트₩경원선 복구₩東西관통 운하‐ 한반도 허리 살린다
DMZ를 한반도 대동맥으로 국가건축委 보고서

정부 조사단 분석

DMZ 자체가 생태계 寶庫

남북₩유엔 합의한 곳에 조성

DMZ 개발비용

임진강 하류 모래 채취

건설비 상당부분 충당

東은 평화공원₩西는 통일도시

국제기구₩각국 대사관 유치

동해안 국제관광 허브 구축

DMZ 주변에 新산업 벨트

新재생 에너지 파크 등 조성

작은 개성공단 수십개 효과

경원선 따라 東西운하 추진

도로₩가스망 함께 깔면

겗₩러시아도 참여 가능

동₩서해 관통 운하에 10兆등 총 12조7500억원

궦DMZ 평화공원, 올해 南겗합의땐 2017년 완공 가능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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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
장 김석철)는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금
단(禁斷)의 땅이었던 비무장지대(DMZ)
안팎에 세계평화공원과 미래통일도시(국
제평화도시), 에너지₩인프라₩산업 거점
도시 등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
련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첨예한 군
사 대치 현장이었던 DMZ를 남북이 공동

23년 전인 1992년 4월, 일본 후생노동성
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고용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하고 유
연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높이 쳐진 정규직
과잉보호의 담은 허물지 못했다. 이후 20
년간 일본에선 정규직은 늘지 않고, 비정
규직만 급격하게 늘었다. 작년 말 일본의

으로 개발, 한반도 번영의 심장부이자 대
동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통일준
비위원회는 김석철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방안을 보고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국가건축정책위의‘DMZ 개발 플랜’은
우선 DMZ 서쪽 임진강 하구에 미래통일
도시를 조성하고 통일 국회와 유엔의 유
라시아 본부 등 국제기구 등을 유치, 통일

비정규직은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분야 등에

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 개혁에 지난 20년간 실패했

전후 한반도의 상징이자 행정 도시로 기
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원 고성이나 철원 등지에 세계평화
공원을 만들어 설악산₩금강산₩마식령 등
과 연계한 세계적 관광₩문화₩생태 국립공
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DMZ를 가운데 두고 서울-평
양-원산을 삼각축으로 연결해 통일 한반

다. 교육 분야는 구조조정 지연으로 사립
대학의 절반 정도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지경이다. 일본 금융 산업의 몰락도 구조
개혁에 뒤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이면서도 연금과 공공 서비스 개
혁 등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일본 경제와 닮은꼴인 한국 경제도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구조

도 대(大)수도권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
했다. 서울~원산 경원선을 복원하고 그와
나란히 동서 관통 운하와 고속도로₩가스
관₩수로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을 질질 끌다 경제 침체를 막지 못한
일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우리 경제
는 고령화와 저성장, 저물가 등 일본과 거
의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노동, 교
육 등 핵심적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
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진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기사 A8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은“남북이 공동으로 DMZ 평화공원 등을
추진하면 그 자체로 한반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용 통일준비
위원회 준비위원(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
책대학원 교수)은“DMZ 개발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따른 투자 리스크인‘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
며“외자 유치를 통해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개발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기사 A4₩5면

與野 지도부‘국제시장’잇따라 관
람. 아버지들의 氣 살리는 일에 정
치권이 앞장서야.

“새해 소망”물었더니 20대 자녀도
50대 부모도“일자리”. 소원 이뤄서
연말엔 더 멋진 꿈 꾸길.

한국 光復 70년, 중국 勝戰 70년, 일
본 敗戰 70년. 과거는 다르지만 미
래 지향점은 동일… 平和와 共存.

○

○

이덕훈 기자

백두산 천지 위로 을미년(乙未年) 새해의 희망과 통일 염원을 품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눈 덮인 천지는 미명 속에 푸른빛을 내고 있지만, 먼저 햇빛을 받기 시작한 봉우리들은 타는 듯 붉게 빛
나고 있다. 지난 27일 백두산 천문봉에서 바라본 일출 장면이다. 조선일보는 새해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통일이 미래다’기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다.

알립니다

궨신문으로 치매 예방궩 훈련
참가할 독자를 모집합니다

DMZ를 한반도의 大動脈으로 만들자

개혁 미루다 비정규직 2000만

日처럼 안되려면 지금 나서야

국가건축委 궨南겗 DMZ 공동개발궩 청사진, 통준委 검토 착수

통일도시₩평화공원 조성하고 서울₩평양₩원산 3각축 연결

“궨코리아 디스카운트궩 줄여‐ 외자유치로 겗 경제개발 탄력”

현대重 걓使협상
7개월만에 합의

A32₩B12₩C8면 발행 주말매거진 이번주 쉽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걓使)가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임금₩단체협상 잠
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작년
5월 임단협 첫 상견례 이후 7개월 만이
다. 지난해 임단협은 현대중공업이 세
계 조선(造船) 경기 불황과 해양 플랜
트 분야의 공사 손실 등으로 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노조
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유례없는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는‘19년 무분
규’전통을 깨고 11월 27일 20년 만에
첫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1일 낮 울산 본
사에서 열린 제70차 교섭을 통해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잠정 합의
안 도출에 성공했다. A11면에 계속

호경업₩신은진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어아시아 QZ
8501의 기체(機體)로 추정되는 물체를
해저(海底)에서 발견했다고 31일 발표
했다. 비행기 잔해가 발견된 지 하루 만
이다. 이 여객기는 지난 28일 인도네시
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중 실종됐다.
CBS 등은 이날“인도네시아 수색대가
수심 30~50m에서 비행기로 보이는 물
체를 수중 음파 탐지기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힌 채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현재 탑승객 162명 중 10구(具)의 시신
이 발견됐다. 오윤희 기자 기사 A21면

신문으로 치매 이기는 뇌 훈련에 참가
할 65세 이상 독자를 모집합니다. 신문을
활용한 치매 예방 훈련‘두근두근 뇌운
동’을 연재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새해에
는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소장 나덕
렬)와 손잡고 이 훈련의 효과를 과학적으
로 입증하는 1년짜리 연구 프로젝트‘신
문으로 치매 이깁시다’를 실시합니다. 희
망하는 독자들 가운데 30명을 선발해 1년
동안 신문으로 인지 기능 개선 훈련을 한
뒤 뇌 MRI를 통해서 그 효과를 눈으로 확
인하는 연구입니다. 기사 A14면

<1> 비정규직, 日의 20년 실패 속에 답이 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시 희망이 밝았다

<대동맥>

실종 말레이機 동체 발견

날씨 ▶A29면

백두산

11월 2일

(1만3395km)

블라디보스토크

11월 10일

(1만4155km)

러시아
리투아니아

자전거 원정대 1만 5000km 대장정의 기록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독일
베를린

출발

2014년
8월 13일

바르샤바

8월 22일

(751km)

이르쿠츠크

10월 3일

(8631km)

바이칼호(湖)

10월 4일

(9442km)

서울 도착

11월 16일 

(1만5356km)

우랄산맥

9월 15일

(4774km)

모스크바 

9월 11일

(2911km)

상트페테르부르크 

9월 4일

(2091km)

아스타나

9월 23일

(5779km)

베이징 

10월 23일

(1만1713km)

테를지 

10월17일

(1만345km)

러시아 한국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폴란드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도착

총 원정 루트 1만  5356㎞

출발

숫자로 보는 뉴라시아 원정대

10개국 원정대가 통과한 국가 수

1만 5356km 총 원정 루트

265km 원정대가 통과한 우랄산맥 구간

50만 명 유라시아 거주 고려인 수

16억 9394만 명 통과 10개국 인구 합계

17조 79억달러 통과 10개국 GDP합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인근에서 라이딩 라트비아 살락그리바에서 라이딩

▲ 몽골 테를지 ▼ 러시아 바이칼호(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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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위해 출범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조선일보의 ‘100년 DNA’와 재미있고 유익한 ‘세상에 없던 콘텐츠’를 지닌 

TV조선은 대한민국 1등 방송을 목표로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방송, 
TV조선

세상에 없던 뉴스·시사

특종과 혜안으로 종편 보도·시사 1위를 달리고 있는 TV

조선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소식

으로 하루를 여는 ‘TV조선 뉴스7’과 ‘뉴스9’, 낮 시간 벌어

진 사건사고를 발 빠르게 짚어보는 ‘뉴스를 쏘다’, 날카로

운 시선과 정확한 분석으로 세상을 보는 ‘신통방통’, ‘시사

탱크’, ‘박 대 장’ 그리고 유쾌한 난담 속 촌철살인으로 지구

촌의 하루를 정리하는 메인뉴스 ‘뉴스쇼 판’까지, TV조선

은 시청자의 알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빠르고 깊이 

있는 보도를 위해 오늘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재미와 감동

시청자가 공감하는 프로그램,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

램, 세상과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TV조선의 예

능·교양·드라마 라인업! 알수록 돈 버는 살림 비법의 보

고 ‘살림 9단의 만물상’, 스타 엄마와 사춘기 자녀의 생활 

관찰기 ‘엄마가 뭐길래’와 연예가 뒷얘기와 핫 이슈를 시원

하게 들춰보는 연예 토크쇼 ‘호박씨’, 국내 유일의 법정 실

화극 ‘이것은 실화다’ 등, TV조선은 앞으로도 시청자와 대

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함께 울고 웃는 ‘좋은 프로그램 만

들기’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신문｜조선일보

	가장 많은 특종과 깊이 있는 분석

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아젠다 설정

	다양한 기획물과 섹션

인터넷｜조선닷컴

www.chosun.com

조선일보 콘텐츠+속보,

계열사 잡지 콘텐츠 등

종합적인 정보의 보고

TV｜TV조선 

획기적인 뉴스, 드라마, 교양,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조선일보의 명성을 잇는 

종합편성채널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TV, PC, 휴대전화 

등으로 볼 수 있는 N스크린 시대가 열렸습니다. 

종이 신문에서 출발한 조선일보이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뉴미디어 시대에도 

업계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N스크린 시대의
조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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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기간행물

조선일보는 종합일간지뿐 아니라 시사, 여성, 스포츠, 경제, 

건강 및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여 종류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TOP Class

우리 시대 리더들의 

삶과 일, 꿈과 철학을 

품격 있게 담아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웰빙라이프

웰빙 콘텐츠만을 엄선해 

구성한 건강 생활 정보지

헬스조선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총망라한 

건강 잡지

산

국내외의 명산과 산악인,  

산행 정보 등을 수록한  

산악 전문지

소년조선일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다양한 교양, 학습 정보가 

담긴 어린이 신문

스포츠조선

젊은 층과 스포츠 마니아에게 

사랑받는 

국내 1위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신문

여성조선

젊은 주부가 꼭 필요로 하는 

생활·교양 정보로 가득한 

여성 월간지

이코노미 조선

주식·경제·재테크 전반에 

관한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 주간지

월간조선

독자와 함께 시대를 기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론지

주간조선

한 주의 뉴스를 보는 

안목을 한 차원 높여주는  

시사 주간지

스마트폰/태블릿PC｜모바일 앱

	스마트폰으로 신문 지면을 볼 수 있는   	

	 스마트페이퍼 세계 최초로 서비스

	1년 8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 100만 건 돌파

가상현실｜VR조선 

vr.chosun.com
국내 언론 최초 VR저널리즘

전용 플랫폼으로 360도 VR 

영상을 다운로드 후 시청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조선일보 뉴지엄’은 국내 최초·최대의 복합 

미디어체험 공간입니다. 신문·방송기자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2층 

미디어체험관과 조선일보 100년 역사의 발자취를 정리한 3층 

역사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28·29

NIE 교육센터

다양하고 체계적인 NIE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 운영

NIE(신문활용교육) 강좌 및 섹션 제작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NIE활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용 교재로 쓸 수 있는 섹션을 

개발

조선일보 전국NIE대회 개최

2007년부터 8회에 걸쳐 ‘조선일보 전국NIE대회’를 

개최하며  꾸준하고 창의적인 신문스크랩 활동을 

장려하며, 우수 수업 기획안을 발굴

저널리즘 아카데미 

프로패셔널한 글쓰기를 꿈꾸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중견기자가 맛깔나는 글쓰기 

노하우 전수

역사기념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조선일보 100년 발자취를 200여 점의 전시물과 영상 

모니터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체험관

청소년들이 직접 신문, 방송의 제작 현장을 체험해보며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접 취재를 해볼 수 있는 취재 공간,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연수실, 모의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스튜디오, 미래 미디어 환경을 체험하는 미디어 

스트리트, 3D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매체의 확산으로 요즘 청소년들은 사고력과 논리력의 기초가 되는 

읽기와 쓰기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90년 이상 

쌓아온 지식 노하우를 교육 사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시대에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
News+Museum

Newseum



조선일보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신문 구독 신청 

1577-8585 

또는 조선멤버스

members.chosun.com

온라인 서비스 

www.chosun.com

모바일 앱 다운로드 

리더기로 QR 코드를 찍은 후 

링크를 따라가세요.

NIE 

조선일보NIE센터 

nie.chosun.com

Newseum

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충로 124

VR조선 다운로드 

리더기로 QR 코드를 찍은 후 

링크를 따라가세요.

진실과 
품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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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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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구독신청 1577-8585 / 080-900-0077
광고신청 02-724-5838, 6666
팩스 02-724-5809


